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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비표시가

과장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국토부의 의견이

상당부분 받아들여짐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측정 결과를 승인해주면 다시 문제

삼지 않는 형식인증제도 운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자동차연비 측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이 상당

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ㅇ 연비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동차 연비제도의 중복해소를

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, 아직 구체

적인 조정 기준이 결정된 바 없음

□ 또한,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측정 결과를 승인해주면 다시

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ㅇ ‘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승용차 연비 과다표기

(-5% 초과)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왔으며, 작년에는

25개 모델 실시, 금년에는 33개 모델로 확대해서 연비 사후

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

ㅇ 아울러, 연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비 과다표기

허용오차 범위 -5%를 -3%로 강화하는 규정 개선도 추진 중임

* 국토부는 ‘03년부터 ’12년까지승용차연비사후관리를공식적으로실시한적이 없음

※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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